S#6. 2층 끝방 –day

현판 위에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덧붙여 있다. 방 한 쪽에는 트로피와 상패가 놓인 유리장이 있고, 그 옆으로 프랑스 고전과 예술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있다. 사무실 중간에 놓은 탁상위에는 극본과 시나리오들이 쌓여 있다. 방 모퉁이에는 컴퓨터와 복합기가 놓여 있고, 상중은 오디션을 위해 대본을 출력하고 있다.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진동소리에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춘다. 휴대폰 화면에 ‘위원장’이란 글씨가 보인다.

상중:  네네. 
(cut to.) 2층 복도
직원의 안내대로 2층에 올라간 주희는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붙어있는 방 앞에 도착한다. 노크하는 주희.

상중: 네, 들어오세요.

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희. 캐주얼 정장을 입은 남자는 삼십대 후반에서 사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다. 

상중: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오디션 중이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네. 들어가세요~ 

전화를 끊은 상중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희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한다.

상중: 김상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구요.
주희: 네? 보셨어요? 
상중: 제가 원래 오디션 보는 분들의 작품을 다 찾아보는 편이라서요. 

잠깐 어색한 기운이 흐른다.

주희: 연기 하면 되나요?
상중: 연기는 충분히 봐서 됐고, 잘 해 봅시다 우리.
주희: (놀란듯) 네?
상중: 같이 하자고요. 
주희: (얼떨떨하게) 감사합니다.
상중: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
주희: 어떤 영화 찍는 지 알 수 있을까요?
상중: 이번에 기획하는 방향은 배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. 배우가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. 그게 제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입니다.

책장에 있는 데미안을 괜히 만지작 거리는 감독.

주희: 그럼 제가 뭐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?
상중: 주희씨 있는 그대로로 충분해요.

S#7. 대본리딩장 - day 

커다란 빈 강의실 같은 곳에 책상들이 있다. 책상 위에는 종이명패가 있다. 

상중: 저희 작품은 배우 중심으로 흘러갈 예정이고,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마당극처럼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

상중이 시나리오를 배우들에게 나눠준다. ‘코스타리카블루진’이라는 영어단어가 첫 장에 쓰여있다. 특이한 제목에 살짝 의아한 듯 넘겨본 대본이 텅 비어 있자 배우들 당황한다.

민혁: 감독님, 이게 뭐에요?
상중: 시나리오죠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화는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작품입니다.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견 얘기해보죠. 
희원: 코…코스타리카블루진이 뭔가요?
상중: 코스타리카에 사는 독개구리입니다. 일명 딸기독화살개구리인데 청바지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화려한 개구리죠. 
주희: 감독님, 그래서 영화가 무스..ㄴ
상중: (O.L.) 아니 요즘, 여자든 남자든 치장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있잖아요. 그런 사회를 보고 나는 정글이 떠올랐어. 
연희: (갸우뚱거리며 나지막히) 정글..?
상중: 애니멀플로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들 어떠세요. 원래 예술작품은 대사보다 몸짓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.
희원: 그래서 내용이 뭔데요??
상중: 일단, 우리 지금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같이 아이디어 좀 내 줬으면 좋겠어요.
주희: 방금 듣고 생각이 난건데, 독이 있는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달려들 수 밖에 없는 남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요?
민혁: 오 괜찮은데요? 뭔가 그렇게 하면 대사도 잘 녹일 수 있을 것 같아.
상중: 에이, 그건 좀 장미의 가시같은 느낌 아닌가? 진부하지.
연희: 그럼 뭐가 있을까요?
상중: 내가 보기엔, 독이라는 게 참 슬프도록 아름다운 것 같아. 우글거리는 포식자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치명적인 여자를 그려보면 어떨까? 정글을 헤매는 개구리의 몸짓을 살려서!

상중의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.

상중: (‘위원장’이라 적힌 화면을 응시하면서) 잠시만 중요한 전화라서. 얘기 마저 나누고 있어요.

상중이 전화를 받으러 대본리딩장을 나간다. 배우들은 곧장 웅성대는 어수선한 분위기.

민혁: (주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) 아까 주희씨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
주희: (살짝 미소짓고) 근데 애니멀플로우는 뭘까요?
희원: 그게 원래 동물들 몸짓을 따라한 전신운동같은 건데. 늑대인간 송중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?

---------


S#8. 2층 끝방 –day

현판 위에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덧붙여 있다. 방 한 쪽에는 트로피와 상패가 놓인 유리장이 있고, 그 옆으로 프랑스 고전과 예술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이 있다. 사무실 중간에 놓은 탁상위에는 극본과 시나리오들이 쌓여 있다. 방 모퉁이에는 컴퓨터와 복합기가 놓여 있고, 상중은 오디션을 위해 대본을 출력하고 있다.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진동소리에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춘다. 휴대폰 화면에 ‘위원장’이란 글씨가 보인다.

상중:  네네. 
(cut to.) 2층 복도
직원의 안내대로 2층에 올라간 제희는 ‘2차 오디션’이라 적힌 A4용지가 붙어있는 방 앞에 도착한다. 노크하는 주희.

상중: 네, 들어오세요.

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희. 캐주얼 정장을 입은 남자는 삼십대 후반에서 사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다. 

상중: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오디션 중이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네. 들어가세요~ 

전화를 끊은 상중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희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한다.

상중: 김상중입니다. 연희 배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반갑습니다. 앉으세요.
주희: (조금 당혹스럽다는 듯이) 진이...한테요?
 
책장에서 일부러 빼놓은 듯한 프랑스어로 된 책과 잡지가 놓여있는 탁상 앞에 앉는 주희.

상중: 예전에 뒤풀이에서 알게 돼서 작품 같이 했었어요.
주희: 아...네. 그러시구나.

상중이 주희를 빤히 쳐다보다 이력서로 눈길을 돌린다. 

상중: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구요.
주희: 네? 어...(당황한 듯 말이 이어지지 않다가) 혹시 보셨나요?
상중: 제가 원래 오디션 보는 분들의 작품을 다 찾아보는 편이라서요. 

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주희. 

상중: 무슨 문제있으세요?
주희: (감동한 듯 경직되어 있던 얼굴이 풀어진다) 아 아뇨… 제 작품 찾아보신 감독님은 처음이라.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
상중: (미소를 짓고는 이력서를 살펴보며)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?
주희: 충북 제천이요.
상중: 올라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?
주희: 대학생 때부터니까.... 10년 조금 넘었어요.
상중: 그럼 지금은 혼자 살아요?
주희: 네, 자취해요.
상중: 저희 작품이 배우가 핵심인 작품이거든요. 그럼 주희씨 준비해온 거 한번 볼까요?

목소리를 가다 듬으며 준비하는 주희 C.U. 

주희: 너네들이 하는 말 다 변명이야. 결국엔 그냥 가지고 논거라고…

연기가 끝이 났는데도 제희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상중. 
주희: 여기까진데 다른 거 더할까요?
상중: 아니요. 됐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.
주희: 조금만 더 작품 관련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?

책장에 있는 데미안을 꺼내는 감독.

상중: 감독 입장에서 캐릭터에 맞는 배우를 찾는 법이 뭘 거 같아요? 
주희: 글쎄요...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찾는 거…?
상중: 그쵸,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. 
(김상중 톤으로) 그런데 말입니다,(피식 웃는 주희, 만족하며 말을 이어가는 상중) 만약 배우의 모습 자체에서 캐릭터를 따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주희씨를 기반으로 캐릭터 ‘주희’를 만든다면? 그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. 
배우가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. 그게 제가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입니다. 

골몰하며 얘기를 듣던 주희가 고개를 끄덕인다.

주희: 스스로를 연기한다… 알겠습니다.
상중: 오늘 수고했어요. 그럼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.
주희: 네 연락주세요, 감독님.

인사를 하고 나가는 주희가 문을 잡는 순간 감독이 말한다.

상중: 주희씨
뒤돌아보는 주희.
상중: 알을 깨고 나오려면 투쟁해야죠.
